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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0)

This study analyzes the ceremonial attire worn by Joseon officials as detailed in the Suingukseopyeui section of the 
Gukjo-Oryeui.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diplomatic rites for receiving Japanese envoys began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ational rituals under King Taejong and were systematiz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Ilbon Guksa Sukbaeui. The ceremonies became part of the state ritual system as noted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and were later included in the Gukjo-Oryeui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establishing 
the basis for early Joseon diplomatic protocol with Japan. The costumes of Joseon participants in the Suingukseopyeui 
revealed essential features of ceremonial dress from that era. First, the king wore Ikseongwan and Gonryongpo. Second, 
attendants wore Sangbok composed of Danryeong, Samo, and Pumdae. Although “Sangbok” and “Sibok” were used 
interchangeably for Danryeong, the “Sangbok” in this context likely referred to the black Danryeong. Third, the king’s 
procession was led by the Nobubanjang, identified as the Beopga Nobu. The Doga wore black Danryeong, and the 
guards and Saguem wore Gibok, presumed to denote armor (Gapju). Fourth, the Beopga Nobu performed Gochwi 
music during the royal procession, while the Heonga performed during rituals. The Akhak-gwebeom record showed 
that the attire of the Beopga Nobu musicians matched the regulations of the Heonga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in 
the palace courtyard.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al analysis of early Joseon’s diplomatic ceremonial attire and aim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Joseon diplomatic rituals for future compar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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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의 국가 의례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오

례(五禮)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오례는 길례(吉

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

(凶禮)를 뜻하며 이 중 빈례는 외국의 사신을 접

대하는 예를 말한다. 조선은 주변국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존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

로 중국에는 사대(事大)하고 일본과 유구 등의 나

라에는 교린(交隣)하는 정책을 외교의 기본으로

하였다(Lee, 2024).

조선과 일본의 교린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조선에

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통신사(通信使)나 문위행

(問慰行)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으

로 파견된 일본 사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Kim, 2021). 대일빈례(對日賓禮)

복식 관련 선행연구 또한 통신사 복식에 관한 연

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 복식에 관한 연구는 드물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복식사 분야에

서 조선 왕실의 여타 의례 복식 연구에 비하여 주

목받지 못했던 대일빈례 복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초기에 제정되어 이후 조선 왕실 의례

규범의 기틀이 되었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4)에서 교린국 대상 빈례 항목 중 가장 중심

이 되는 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의 절차를 살

펴보고, 이를 통해 참여자의 직책별 복식을 고찰

할 것이다.

수인국서폐의는 인국(隣國)에서 사신을 통해

조선에 전달하는 서계(書契)와 폐물(幣物)을 받는

의식이다. 수인국서폐의는 국조오례의보다 앞선

시기에 편찬된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인국서폐의를 비롯한

전체 빈례 항목의 구성과 순서가 동일하고 상세한

의주(儀註) 또한 유사하다. 그러나 세종실록 ｢오
례｣의 의주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며, 사실상 시

행된 적이 없다고 보여진다(Yu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조 대에서 성종 대 초반에 이루

어진 의례 정비가 반영된 국조오례의 수인국서
폐의를 기준으로 복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조선 초

기의 대일빈례 정비 과정을 살펴보고, 국조오례
의의 수인국서폐의를 중심으로 의례 당일 조선

측 참여자의 구성과 직책을 확인하고자 한다. 기

록상에 나타난 참여자를 바탕으로 당대의 조선 왕

실 의복 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직책에 따

른 복식을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국조오례의에
편제된 의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해설과 도설(圖

說)을 엮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조선
의 기본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및 궁중 음악

과 무용에 대한 서적 악학궤범(樂學軌範)등 동

시대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가 조선 초의 왕실 의례 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조선 초기

빈례 관련 재현행사 및 미디어 문화콘텐츠 개발에

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조선 초기 대일빈례

1. 조선 초기 대일빈례 성립 과정

본 장에서는 조선 초기의 의례 정비 과정에 나

타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례의 성립 과정을

Yun(2013)의 연구를 참고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건국 이후 태종 대부터 국가 의례를 정비하

기 시작하여 세종 대에 오례에 기반한 의주가 마

련되었으며, 이는 세종실록의 부록으로서 ｢오례｣
로 편찬되었다. 이후 성종 대에 편찬된 국조오례
의는 세종실록 ｢오례｣를 기본으로 하여 정비된
국가 전례서(典禮書)로서 이후에도 조선 국가 의

례의 기본으로 여겨졌다.

1414년(태종 14) 일본 사객(使客)을 위로하는

연회(宴會)법이 정해졌는데, 일본 국왕의 사신은

육조판서가, 제도(諸島)의 사객은 예조 당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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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였다.1) 1425년

(세종 7)에는 예조에서 왜사(倭使)가 세종에게 숙

배하는 ‘왜사숙배절차(倭使肅拜節次)’를 마련하였

다.2) 세종 대 중반 이후에는 국가 의례에 필요한

음악과 의장, 복식,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제도

적으로 확립해나갔다. 1448년(세종 30)에 예조에

서 ‘일본국사숙배의’를 정하였는데,3) 이는 최초로

일본국왕사가 국서를 전달하는 의례를 구체적인

의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때 일본 국왕이 파견한

사신을 가리키는 호칭이 ‘왜사'에서 ‘일본국사'로

바뀌었다. 이는 일본을 조선보다 다소 낮은 위치

로 설정했었던 조선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세종 대를 거치며 정립된 대일빈례

는 이후 세종실록 ｢오례｣에 빈례 의주로서 공식
적으로 편제되었다. ｢오례｣에 보이는 대일빈례는

일본 국왕이 보낸 서폐를 조선 국왕이 직접 받아

들이는 ‘수인국서폐의(受隣國書幣儀)’, 일본 사신

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인 ‘연인국사의(宴隣國使

儀)’, 그리고 예조가 주관하여 사신에게 베푸는 연

회인 ‘예조연인국의(禮曺宴隣國儀)’로 구성되었다.

이후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규
정된 빈례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와 동일하며,

1) 太宗實錄 권27, 태종 14년 4월 22일
2) 世宗實錄 권28, 세종 7년 4월 10일
3) 世宗實錄 권120, 세종 30년 6월 19일

구체적인 의주 또한 거의 유사하나 동선과 직책명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선 초 대일빈례가 정비

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1>).

2.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의
수인국서폐의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빈례는 명

사신 대상과 교린국 사신 대상 항목으로 크게 나

뉘어 여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수인국

서폐의를 제외하면 모두 연회와 관련된 항목이다.

수인국서폐의는 조선의 국왕이 사신이 가져온 국

서와 폐물을 받는 의식으로, 교린국 대상 빈례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의례로 볼 수 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 수인국서폐의 서두에서 인
국은 일본(日本), 유구국(琉球國)과 같다고 주를

달아 정의하고 있다.4) 여기서 ‘유구국(琉球國)’은

오늘날 오키나와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독립

왕국이다. 따라서 ‘인국’은 일본과 유구국을 대표

로 하여 조선과 교린 관계를 맺은 주변 국가를 일

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세종실록 ｢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편제된 빈례 항목을 정리
한 것이다(<Table 2>).

4) 國朝五禮儀, 卷之五, ｢賓禮｣, 受隣國書幣儀 “隣國如
日本琉球國之類”

Period Event

Taejong 14(1414)
The detailed procedures for receiving Japanese envoys were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Banquet for the Japanese envoys were overseen by the Yukjo Panseo[六曹判書], while
those for provincial lords’ envoys were handled by Yejo Dangsanggwan[禮曹堂上官]

Sejong 7(1425)
The Yejo[禮曹] established the ‘Waesa-sukbae-julcha[倭使肅拜節次]’ for King Sejong to
receive and grant an audience to the Japanese royal envoys

Sejong 30(1448) The Yejo established the ‘Ilbon-guksa-sukbaeui[日本國使肅拜儀]’

Sejongsillok Orye
(1454)

Diplomatic ceremonies(Binrye) for Japanese envoys were incorporated as part of the
Sejongsillok Orye as a state ritual

Gukjo-Oryeui(1474)
6 types of diplomatic ceremonies(Binrye) identical to those in Sejongsillok Orye were
codified

<Table 1>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diplomatic ceremonies for Japanese envoys in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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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조오례의수인국서폐의 절차
수인국서폐의에 사용된 복식을 분석하기에 앞

서, 구체적인 의주와 함께 참여한 인물 구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국조오례의 빈
례 수인국서폐의의 절차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의주는 의례 이틀 전과 하루 전의 준비 과정부터

실려 있으며, 의례 당일의 절차는 초엄(初嚴)-이

엄(二嚴)-삼엄(三嚴)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 수인국서폐의 준비 절차

수인국서폐의가 행해지기 이틀 전, 예조에서 내

외(內外)에 널리 알려 직무를 다하도록 한다. 하

루 전에는 액정서에서 근정전 북벽에 남쪽을 향하

여 어좌를 설치한다. 보안(寶案)은 어좌 앞 동쪽

에, 향안(香案) 2개는 근정전 밖 좌우에 설치한다.

장악원이 헌현(軒懸)을 전정의 남쪽에 북쪽을 향

하도록 진열하고, 협률랑이 거휘위(擧麾位)를 서

계 위 서쪽에 동쪽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2) 수인국서폐의 당일 절차

초엄-이엄-삼엄의 절차로 나누어 살펴보며, 각

절차에 참여하는 인원의 명칭은 굵은 글씨로, 복

식 관련 사항은 밑줄로 표기하였다.

(1) 鼓初嚴

­ 병조에서 제위로 하여금 노부반장을 정계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근정문 안팎에 진열한

다. 군사의 정렬은 모두 식대로 한다. [서례

에 보인다.]

­ 사복시정이 여와 연, 어마와 장마를 진열한다.

­ 시신은 상복을 입고 모두 조당에 모이고, 사

자 이하는 차로 나아간다. 예조정랑이 서폐

를 받아 들어와서 전계 위에 진열한다.

(2) 鼓二嚴

­ 시신은 문외위로 나아간다. 모든 호위하는

관원 및 사금은 각각 기복을 갖춘다.

­ 상서원관은 보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한다.

­ 좌통례가 합문 밖에 이르러서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서, 중엄을 계청한다.

­ 전하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사정전에

나온다. 산선과 시위는 정해진 대로 한다.

­ 근시와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정해진 대로

행한다.

­ 전악은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

아간다.

­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로 나아간다.

Sejongsillok Orye Gukjo-oryeui

Banquets for Ming Envoys

Yeonjojeongsaui (宴朝廷使儀) Yeonjojeongsaui

Wangseja-yeonjojeongsaui
(王世子宴朝廷使儀)

Wangseja-yeonjojeongsaui

Jongchin-yeonjojeongsau
(宗親宴朝廷使儀)

Jongchin-yeonjojeongsau

Ceremony for Receiving Seopye[書幣]
from Neighboring Countries

Suingukseopyeui(受隣國書幣儀) Suingukseopyeui

Banquets for Envoys from Neighboring
Countries

Yeoninguksaui(宴隣國使儀) Yeoninguksaui

Yejo-yeoningukui(禮曺宴隣國儀) Yejo-yeoninguksaui(禮曺宴隣國使儀)

<Table 2> Binrye section in Sejongsillok Orye and Gukjo-Ory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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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鼓三嚴

­ 집사관이 자리로 나아간다. 인의가 시신을

인도하여 동․서편 문을 거쳐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인의가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문

외위로 나아간다. [사자가 행하고 그칠 때마

다 모두 통사가 지도한다.]

­ 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좌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뢴다.

­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온다. 산선과 시위는 정

해진 의절대로 한다. 전하가 나올 때, 의장이

움직이고, 고취가 연주한다.

­ 전문을 들어올 때,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

고 휘를 들고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치고,

헌가가 음악을 연주하며, 고취는 그친다.

­ 전하가 어좌에 오르면 향로에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원이 보를 받들어 안에 놓는다. 산선

과 시위는 정해진 의절대로 한다.

­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눕히고 부복하

였다가 일어난다. 공인이 어를 치고 음악이

그친다.

­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 뒤와

전내의 동쪽․서쪽에 늘어서고, 승지가 전내

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은 그 뒤에 있다. 사금이 전계위에 나누

어 선다.

­ 전의가 사배를 지시하고, 찬의가 국궁사배흥

평신을 창한다. [찬의의 찬창은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시신이 국궁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사배흥평신하고, 음악이 그친다.

­ 서로 마주하여 선다. 인의는 사자 이하를 인

도하여, 서편문을 거쳐 들어가 자리로 나아간다.

­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을 창하여, 사자 이하

가 국궁하면 [통사가 전하여 창한다.] 음악을

연주하며, 사배흥평신하고, 음악이 그친다.

­ 전교관이 나와서 서계를 취하여 들어가 아뢰

고 교지를 받들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동문

을 거쳐 나와 계단에 서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며 객사를 맞이하여 전에 오르라고 한다.

­ 통사가 무릎 꿇었다가 부복하여 전교를 받들

고 일어나서, 사자를 인도하여 서편계를 거쳐

올라가 들어가서, 앞 기둥 사이에 이르러서

무릎 꿇었다가 부복한다. 뜰에 있는 반종은

모두 무릎 꿇는다. 전하가 국왕의 안부를 묻

고, 사자를 위로한다.

­ 마치면, 사자와 부사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서 문을 나간다. 반종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서 평신한다. 통사가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

여 나가고, 반종이 따라나간다.

­ 시신이 모두 절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을 창한다. 시신이 국궁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사배흥평신하고, 음악을 그

친다.

­ 좌통례가 서편계로 올라가 나아가서 어좌 앞

에 당도하여 부복하였다가 무릎 꿇고서,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

가서 자리로 돌아간다.

­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치고, 음악을 연주한다.

­ 전하가 어좌에서 내려와 여를 탄다. 산선과

시위는 올 때의 의절대로 한다. 전문을 나설

때 고취가 연주한다.

­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눕히고 부복하

였다가 일어난다. 공인이 어를 치고 음악이

그친다. 사정전으로 돌아간다. 고취가 그친다.

인의가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國朝五禮儀 卷5 賓禮
受隣國書幣儀 국역을 참고함)

위와 같이 국조오례의 빈례 수인국서폐의 의

주를 통해 의례 당일의 절차가 초엄-이엄-삼엄 순

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하는 인

원의 구성 및 일부 참여자의 복식, 의례가 진행되

는 공간의 변화와 동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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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인국서폐의 참여자의
구성과 복식

1. 수인국서폐의 참여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조오례의 수인국
서폐의 의주에서 실질적으로 의례가 이루어지는

당일의 과정에 참가하는 인물을 확인하고, 각 직

책에 해당하는 복식 구성을 분석하였다. 군사와

의장, 음악을 연주하는 공인을 포함한 노부반장의

경우, 수인국서폐의 의주에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인원 구성이 다소 많은 관계로 다음 장에서

복식과 함께 별도로 정리하고자 한다.

참여자 중 집사관(執事官)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례가 있을 때 임시

로 임명(차정, 差定)하여 일을 맡아 주관하게 하

는 집사관으로, 의식의 성격에 맞추어 구성된다.

또 다른 경우는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관원이 전

임의 본직으로서 참여하는 경우이다(Kang, 2004).

수인국서폐의를 담당하는 집사관은 국조오례서례 
빈례 항목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교관

(傳敎官)은 승지(承旨)가, 전의(典儀)는 통례원

관원(通禮院官)이, 협률랑은 장악원 관원(掌樂院

官)이 맡는다.5) 의주에 등장하는 찬의(贊儀), 인

5) 國朝五禮序例, 卷之三, ｢賓禮｣, 受隣國書幣 “傳敎官
承旨典儀通禮院官協律郞掌樂院官”

King[殿下]

Jipsagwan[執事官]

Temporary
Appointment

Jeongyogwan[傳敎官] Seungji[承旨]

Jeonui[典儀] Tongryewon Gwanwon[通禮院官員]

Hyeopnyullang[協律郞] Jangakwon Gwanwon[掌樂院官員]

Tongryewon
[通禮院]

Chanui[贊儀]

Inui[引儀]

Jwatongrye[左通禮] ․ Utongrye[右通禮]

Sisin[侍臣]

Sagwan[史官]

Saboksijeong[司僕寺正]

Yejojeonglang[禮曹正郎]

Sangseowon Gwanwon[尙書院官員]

Sageum[司禁]

Tongsa[通事]

Gongin[工人]

Jeonak[典樂]

Heonga[軒架]

Uijang[儀仗]

Nobubanjang[鹵簿半仗]

Envoys from Japan

Sabu[使副] (Jeongsa[正使], Busa[副使])

Banjong[伴從]

<Table 3> Participants of the Suingukseopyeui in Gukjo-Ory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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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引儀),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 또한

통례원 소속으로, 본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집사

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집사관을 포함하여 의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참여자 관련 내용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다만

동일한 직책이 다른 명칭으로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 한 가지 직책명으로 한 번만 기재하였다.

2. 수인국서폐의 참여자 직책별 복식

1) 왕(殿下)

수인국서폐의에 참여하는 조선 국왕은 익선관

(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사정전(思政

殿)에 나아간다.6)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15세기

후반의 익선관복 형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참고하고자 한다.

다음은 국조오례의 편찬 4년 뒤인 1478년(성종
9)에 명 황제의 탄일을 축하하기 위해 성절사(聖節

使)로서 북경에 다녀온 한치형과 성종의 대화 중

일부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정동(鄭同)은 조선 출

신 명의 환관으로, 한치형과 정동의 문답에서 당대

조선 왕의 곤룡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돌아오는 날에 정동이 통주(通州)에서 신을 배웅
하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떤 옷을 늘 입으십니
까?’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강색(絳色)의 곤룡
포를 늘 입으십니다.’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황제
께서는 전하와 왕비․선왕비(先王妃)가 늘 입는
옷을 보고 싶어하니, 유청(柳靑)․자주․초록 따위
여러 가지 색의 옷을 각각 서너 벌씩 지어서 들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종실록, 1478년 12월 21일)

위 기사에 따르면 왕이 평상시에 입는 곤룡포

의 색상이 강색(絳色)이며, 명의 황제가 조선의

왕과 왕비가 늘 입는 옷을 궁금해한다는 대목을

통해 이 시기에 이미 중국으로부터 사여받지 않고

조선에서 직접 지어 사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6) 國朝五禮儀, 卷之五, ｢賓禮｣, 受隣國書幣儀 “殿下 具
翼善冠衮龍袍御思政殿”

2) 시신(侍臣)

수인국서폐의 의주에서 시신은 모두 상복(常

服)을 입고7) 모인다고 하였으며, 상복은 곧 단령

과 사모(紗帽), 대(帶) 차림이다. 조정 관리의 관

복 제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국조오례
의의 편찬과 유사한 시기에 제정된 법전인 경국
대전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경국대전 ｢예전(禮
典)｣ 의장(儀章)에 규정된 품계에 따른 상복의 구

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Table 4>).

경국대전에 기록된 품계별 상복 제도를 살펴

보면, 관모는 품계와 관계없이 모두 사모를 쓴다.

화(靴)는 목이 긴 신을 말하며, 3품 당상관 이상만

협금화(挾金靴)를 신을 수 있었다. 대(帶)는 품계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정해져 있다. 1품

서대(犀帶), 정2품 삽금(鈒金), 종2품 소금(素金),

정3품 삽은(鈒銀), 종3품과 4품은 소은(素銀), 5품

부터 9품은 흑각(黑角)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흉배(胸背)는 당상관만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동물 문양의 흉배를 달았

다. 1품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왕자군(王子君)

은 백택(白澤), 문관은 공작(孔雀), 무관은 호표

(虎豹) 흉배이며, 2품 문관은 운안(雲雁), 무관은

1품과 동일한 호표,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

이다. 3품 문관은 백한(白鷴), 무관은 웅비(熊羆)

흉배이다.

단령인 복(服)은 소재만 기록하고 있는데, 1품

부터 3품까지만 고급 직물이었던 사(紗)․라(羅)

․능(綾)․단(段)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

인되며 색상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다른 문헌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 건국 후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인 15세기

까지 ‘상복’과 ‘시복(時服)’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리의 단령을 가리키는 말로서 혼

용되었으며, 구체적인 색상 규정이 없는 잡색 단

령을 사용하였다. 15세기 중반부터 용도에 따른

7) 國朝五禮儀, 卷之五, ｢賓禮｣, 受隣國書幣儀 “侍臣以
常服俱集朝堂”



조선 초기 對日賓禮 복식 연구

- 89 -

단령의 색상 규정이 정해지기 시작했는데, 1446년

(세종 28) 조계(朝啓)․조참(朝參)에 상복을 그대

로 입어 공경하는 뜻이 없으니, 검게 염색한 조의

(朝衣)를 마련하여 평상시를 제외한 조회(朝會)

때에 입도록 하였다.8) Lee(2005)는 이것이 곧 의

례용 흑단령의 유래이며, 용도에 따라 단령의 색

상이 구분되기 시작한 시기로 보았다. 이후 1454

년(단종 2)에도 조계․상참(常參)․조참․회례연

(會禮宴)․사신을 영접할 때, 향(香)을 받을 때

이외에만 대소 신료(大小臣僚)에게 토홍색(土紅

色) 옷을 입게 하였다는 기록9)을 보아 예복으로

서의 흑단령이 유지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한 앞서 살펴본 경국대전 ｢예전｣에서도 품계별

복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조참․상참(常參)․조

계에서 모두 흑의(黑衣)를 입는다”10)고 하여 세

종 대의 흑의 제도가 이어지며 의례에서는 흑색

단령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용도

와 색상에 따른 단령의 명칭이 정확히 분류되지

8) 世宗實錄 권 111, 세종 28년 1월 23일
9) 端宗實錄 권 11, 단종 2년 5월 2일
10) 經國大典, ｢禮典｣, 儀章 “朝參․常參․朝啓竝着黑衣”

않았기 때문에 ‘흑의’로만 기록되었던 것으로 여겨

진다. 1610년(광해군 2)에 있었던 시복과 상복에

관한 다음의 논의를 통해서도 국조오례의에 제

정된 의례에서 말하는 ‘상복’이 흑단령이라는 근거

를 찾을 수 있다.

“오례의의 흑단령은 상복이라고도 하고 시복이
라고도 하는데, 비록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알
성할 때 유생들의 상복과 중국 사신이 올 때의 백
관의 상복은 분명 흑단령입니다.”

(광해군일기, 1610년 5월 19일)

또한 동년 9월에는 성균관 문묘에 참배하는 의

례인 알성(謁聖)에서 독권관(讀券官) 이하가 시복

을 입는 것이 맞는지 예관(禮官)에게 물었는데,

이에 대해 국조오례의에 의하여 사신 영접 등의
의례에서 입는 것은 상복이며, 의례용 상복은 곧

흑단령임을 재차 상고하고 있다.

“세간에서 홍단령(紅團領) 차림을 상복이라 하고
흑단령 차림을 시복이라고 합니다만, 오례의에
기재된 것을 보면 흑단령 차림을 상복으로 삼은
곳이 매우 많은데, 가령 칙사를 영접할 때의 의례
라든가 조참․상참 등의 의례, 배표(拜表)할 때 입
는 사자(使者)의 복색 모두를 상복으로 기재해 놓

Components
Rank

Hat Clothing Belt Hyungbae Shoes

1品

Samo
[紗帽]

Sa[紗]
Ra[羅]
Neung[綾]
Dan[段]

Seo[犀]

大君 Girin[麒麟]
王子君 Baektaek[白澤]
文官 Gongjak[孔雀]
武官 Hopyo[虎豹]

Hyeop
geum
hwa

[挾金靴]
2品

正 Sapgeum[鈒金]
從 Sogeum[素金]

文官 Unan[雲雁]
武官 Hopyo[虎豹]
大司憲 Haechi[獬豸]

3品

堂上官
Sa[紗]
Ra[羅]
Neung[綾]
Dan[段]

正 Sapeun[鈒銀]
從 Soeun[素銀]

文官 Baekhan[白鷴]
武官 Ungbi[熊羆]

堂上官
Hyeop
geum
hwa

[挾金靴]

4品

-

Soeun[素銀]

- -5․6品
Heukgak[黑角]

7․8․9品

<Table 4> Sangbok System by Official Rank in Gyeongguk-Daejeon



服飾 第76卷 2號

- 90 -

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번에 알
성하고 인재를 뽑을 때 독권관 이하의 복색을 상
복으로 한다면 실제로는 흑단령 차림으로 입시하
는 것입니다.”

(광해군일기, 1610년 9월 8일)

따라서 수인국서폐의는 타국의 사신을 맞이하

는 의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복 단령 중에서도

집무용 잡색 단령이 아닌 의례용 흑단령을 입으

며, 1품부터 3품 관리는 흉배를 달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노부반장(鹵簿半仗)

국조오례의 빈례 수인국서폐의에서는 병조에

서 제위로 하여금 노부반장을 정계 및 전각 뜰의

동서쪽과 근정문 안팎에 진설하게 하며, 군사의

정렬은 모두 국조오례서례를 참고하도록 하였

다.11) 노부행렬은 왕이 이동할 때 함께 움직인다.

크게 전(前)･중(中)･후(後)부로 나눌 수 있으며,

전부는 길을 인도하는 도가(導駕)와 전위대(前衛

隊), 중부는 의장(儀仗)과 어연(御輦) 및 시위(侍

衛), 후부는 백관(百官)과 후위대(後衛隊)로 구성

된다(Jo, 2017).

조회나 제향(祭享), 또는 능행(陵行)이나 원행

11) 國朝五禮儀,卷之五, ｢賓禮｣, 受隣國書幣儀 “兵曹勒
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 勤政 門內外 列軍
士竝如式(見序例)”

(園幸) 등의 여러 왕실 의례 또는 행차 시 격식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상징물을 사용하였

는데, 이러한 기물을 의장물이라고 하였다. 이동을

전제로 한 경우와 전정에 배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노부’와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

나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하였다(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8). 노부는 행차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법가(法駕)․소가(小駕)

로 나누는데, 이러한 구분에 대응하여 의장은 대

장(大仗)․반장(半仗)․소장(小仗)으로 구분되며

각 노부와 동일한 의물을 사용한다(Kang, 2012).

국조오례서례 ｢가례(嘉禮)｣의 노부 중 법가의

의물은 전정의 반의장(半儀仗)과 같은 것12)이라

고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인국서폐의에 진설

하는 노부반장이 곧 법가노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국조오례서례의 법가노부에 대한 해설을 살

펴보면, 수인국서폐의 의주에서 구체적으로 파악

하기 어려운 의례 참가자 구성, 복식과 기물을 보

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국조오례서례에 나

타난 법가노부의 구성을 선두부터 언급된 순서에

따라 <Table 5>에 정리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항목은 비워두었다.

12) 國朝五禮序例, 卷之二, ｢嘉禮｣, 鹵簿 法駕 “其儀物
與殿庭半仗同”

Category Location Name
Person-
nel

Attire & Equipment

Doga
[導駕]

Leading Position

Dangbu Jubu[當部主簿] 1

Sangbok[常服]

Hanseongbu Panyun
[漢城府判尹]

1

Daesahon[大司憲] 1

Uigeumbu Danghagwan
[義禁府堂下官]

2

Military
Personnel
[軍士]

-

Jwasang Gunsa[左廂軍士],
Gunsa[軍士] -

Gap[甲]․Ju[冑]․
Byeong-gi[兵器]

Sadae[射隊]

<Table 5> The composition and costumes of the Bupganobu in Gukjo-orye-seo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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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ocation Name
Person-
nel

Attire & Equipment

Doga
[導駕]

Leading Position

Dangbu Jubu[當部主簿] 1

Sangbok[常服]

Hanseongbu Panyun
[漢城府判尹]

1

Daesahon[大司憲] 1

Uigeumbu Danghagwan
[義禁府堂下官]

2

Military
Personnel
[軍士]

-

Jwasang Gunsa[左廂軍士],
Gunsa[軍士] -

Gap[甲]․Ju[冑]․
Byeong-gi[兵器]

Sadae[射隊]

Uijang
[儀仗]

Two units positioned
symmetrically on the
left and right

Hongmundaegi
[紅門大旗]

Daegi[大旗] 10
Cheong-ui[靑衣]․
Pimoja[皮帽子]

Jung-gi[中旗] 6

Sogi[小旗] 4

Center Hong-gae[紅蓋] 1 Cheong-ui[靑衣]․Jageon[紫巾]

Left
Jujakgi[朱雀旗] 1

Hongui[紅衣]․Pimoja[皮帽子]

Cheongryong-gi[靑龍旗] 1

Right
Baekhogi[白虎旗] 1

Hyeonmugi[玄武旗] 1

Center

Hwangryong-gi [黃龍旗] 1

Geum[金] 1

Go[鼓] 2

Left/Right(1 each) Baektaekgi[白澤旗] 2

Bo[寶] is carried on a
horse, with two

Seori[書吏] positioned
on each side

Simyeongjibo[施命之寶] 2

Yuseojibo[諭書之寶] 2

Sosinjibo[昭信之寶] 2

Inro[引路] 10 Cheong-ui[靑衣]․Jageon[紫巾]

Sangseowon Gwanwon
[尙書院官員]

- Jobok[朝服]

Left/Right
(1 each)

Samgakgi[三角旗] 2

Hongui[紅衣]․
Pimoja[皮帽子]

Gakdangi[角端旗] 2

Yongmagi[龍馬旗] 2

Center
Cheonhataepyeong-gi
[天下太平旗]

1

Left Hyeonhakgi[玄鶴旗] 1

Right Baekhakgi[白鶴旗] 1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Chwigak[吹角]

Daegak[大角] 2

Gibok[器服]Jung-gak[中角] 2

Sogak[小角] 2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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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ocation Name
Person-
nel

Attire & Equipment

2 Jangma[仗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 [雲鞋]

Left/Right(2 each) Pyogoltaja[豹骨朶子] 4

Hongui[紅衣]․
Pimoja[皮帽子]-

Gwa[瓜]․Bu[斧]․Han[罕]․
Pil[畢]․Deung[鐙]․Do[刀]․
Jeong[旌]․Mo[旄]․Dang[幢]․
Bong[棒]․Jakja[斫子]․Yongseo
n[龍扇]․Bongseon[鳳扇]․

Jakseon [雀扇]
(One person each)

14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2 Jangma[仗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雲鞋]

Left/Right(2 each) Ung-goltaja[熊骨朶子] 4

Hongui[紅衣]․
Pimoja[皮帽子]

Left/Right(1 each) Yeongjagi[令字旗] 2

Center Gagwiseoningi[駕龜仙人旗] 1

Left Gojagi[鼓字旗] 1

Right Geumjagi[金字旗] 1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2 Jangma[仗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 [雲鞋]

Left/Right(3 each) Gaseobong[哥舒棒] 6
Hongui[紅衣]․Pimoja[皮帽子]

Center Byeokbong-gi[碧鳳旗] 1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2 Jangma[仗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雲鞋]

Left/Right(3 each) Geumdeung[金鐙] 6
Hongui[紅衣]․Pimoja[皮帽子]

Center Gunwangcheonsegi[君王千歲旗] 1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2 Jangma[仗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雲鞋]

Left Geumjangdo[金粧刀] 1 Hongui[紅衣]․
Pimoja[皮帽子]Right Eunjangdo[銀粧刀] 1

Center
Eungyoui[銀交倚]

(Gyoui[交倚], Gakdap[脚踏],
one person each)

2 Jaui[紫衣]․Jageon[紫巾]

Left
Jujakdang[朱雀幢] 1

Hongui[紅衣]․
Pimoja[皮帽子]

Cheongryongdang[靑龍幢] 1

Right
Baekhodang[白虎幢] 1

Hyeonmudang[玄武幢]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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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ocation Name
Person-
nel

Attire & Equipment

Center
Eungwanja[銀灌子] 1

Jaui[紫衣]․Jageon[紫巾]
Eunu[銀盂] 1

Left/Right(1 each)
Eunripgwa[銀立瓜] 2

Hongui[紅衣]․Pimoja[皮帽子]Geumripgwa[金立瓜] 2

Center Geum[金]․Go[鼓] 2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2 Jangma[仗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 [雲鞋]

Left/Right(1 each) Eunhwengwa[銀橫瓜] 2

Hongui[紅衣]․
Pimoja[皮帽子]

Left/Right(2 each) Geumhwengwa[金橫瓜] 4

Left/Right(1 each)
Eunjakja[銀斫子] 2

Geumjakja[金斫子] 2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Cheongyangsan[靑陽繖] 2 Cheong-ui[靑衣]․Jageon[紫巾]

-
Soyeo[小轝]
Yeosa[轝士]

(Bearers of Soyeo)
30

Jaui[紫衣]․Heukgeon[黑巾]․
Hakchang[鶴氅]․
Hongdae[紅帶]․

Cheonghaengdeung[靑行滕]․
Unhye[雲鞋]

Left Han[罕] 1

Hongui[紅衣]․
Pimoja[皮帽子]

Right Pil[畢] 1

Left/Right(1 each)

Mojeol[旄節] 2

Jeong[旌] 2

Eunwolbu[銀鉞斧] 2

Geumwolbu[金鉞斧] 2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2 Eoma[御馬]
(Two persons per horse)

4
cheong-ui[靑衣]․
Jongsaekrip[椶色笠]․
Unhye [雲鞋]

- Saboksi Gwanwon[司僕寺官員] 2 Sangbok[常服]․Geom[劍]

Left/Right(3 each) Bongseon[鳳扇] 6 Hongui[紅衣]․Pimoja[皮帽子]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Cheong-gae[靑蓋] 2 Cheong-ui[靑衣]․Jageon[紫巾]

Left/Right(3 each) Jakseon[雀扇] 6 Hongui[紅衣]․Pimoja[皮帽子]

Center Honggae[紅蓋] 1 Cheong-ui[靑衣]․Jageon[紫巾]

Left/Right(1 each) Yongseon[龍扇] 2 Hongui[紅衣]․Pimoja[皮帽子]

Eoyeon
[御輦]
& Siwi
[侍衛]

Left/Right(8 each)
(Outside of the
Gibodae [騎步隊])

Sageum[司禁] 16 Gibok[器服]․Jujang[朱杖]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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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ocation Name
Person-
nel

Attire & Equipment

Left/Right
(In front of the
Gibodae [騎步隊])

Sisin[侍臣] - Sangbok[常服]

-
Gibodae
[騎步隊]

Jwawugidae
[左․右旗隊]

2 lines Gap[甲]․Ju[冑]․
Byeong-gi[兵器]

Bodae[步隊] 3 lines

- Jeonbugochwi[前部鼓吹] - -

Parallel formation in
the center

Daehogun[大護軍] 2 Sangbok[常服]․Ungeom[雲劍]

Center
Sujeongjang[水精杖] 1

Cheong-ui[靑衣]․Jageon[紫巾]
Geumwolbu[金鉞斧] 1

Left/Right
(20 each)

Byeolgam[別監] 40 Heuk-ui[黑衣]․Jageon[紫巾]

Center Hongyangsan[紅陽繖] 1 Cheong-ui[靑衣]․Jageon[紫巾]

-

Cheong-uiwi[忠義衛] 30 Gongbok[公服]

Eunmagwe[銀馬机] 1 Cheong-ui[靑衣]․Heuk-rip[黑笠]

Eoryeon[御輦]
Bongdam[捧擔]

(Bearers of Eoryeon)
60

Jaui[紫衣]․Heukgeon[黑巾]․
Hakchang[鶴氅]․
Hongdae[紅帶]․

Cheonghaengdeung[靑行滕]․
Unhye[雲鞋]

arranged from the
center to left and

right
Cheongseon[靑扇] 2 Cheong-ui[靑衣]․Jageon[紫巾]

Aligned horizontally
(Inside the Gibodae)

Jungchuwon[中樞院] 4
Gap[甲]․Ju[冑]․
Ungeom[雲劍]

Aligned horizontally
(Behind the Gibodae)

Sanghogun[上護軍]
who held Gap[甲]

1

Gap[甲]․Ju[冑]․Geom[劍]Sanghogun who held Ju[冑] 1

Sanghogun who held
Gung&Si[弓矢]

12

Center Hyeonmugi[玄武旗] 1 Hongui[紅衣]․Pimoja[皮帽子]

Left/Right(1 each) Hujeondaegi[後殿大旗] 2
Cheong-ui[靑衣]․
Pimoja[皮帽子]

-

Eoui[御衣] held by
Hogun[護軍]

6

Sangbok[常服]
Naesibu Gwanwon[內侍府官員] -

Sanguiwon Gwanwon
[尙衣院官員]

-

Naeuiwon Gwanwon
[內醫院官員]

-

Hubugochwi[後部鼓吹] - -

Pyogi[標旗] 1 -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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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導駕)

도가는 노부의 가장 선두에 위치하여 길을 인

도하며 정리하는 역할이다. 법가노부의 도가는 당

부주부-한성부판윤-대사헌-의금부당하관의 순서이

며, 모두 상복을 입는다. 상복의 제도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예복용 흑단령 차림일 것으로 생각

된다.

(2) 군사(軍士)

도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군사는 좌상군사(左廂

軍士), 군사, 사대(射隊)로 이루어져 있다. 수인국

서폐의 의주에서 모든 호위하는 관원 및 사금은

기복을 갖춘다[各具器服]고 한다. 여기서 ‘기복’이

라 함은 기물과 의복이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복

색을 갖추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호위

관원과 사금의 ‘기복’이 군사 복식인 갑주와 융복

중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국조오례서례 법가노부에 따르

면 군사 대부분이 갑주와 병기를 갖춘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의주 내에서 의장의 취각

(吹角)·시위의 사금(司禁)·후부의 병조와 도총부

관원의 복식은 기복으로 정하여 갑주·병기 차림과

다른 복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으

나,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기복

은 융복이 아닌 갑주를 의미함을 추측할 수 있다.

Category Location Name
Person-
nel

Attire & Equipment

Officials
[百官]

-

Byeongjo Danghagwan
[兵曹堂下官]

1

Gibok[器服]

Dochongbu Danghagwan
[都摠府堂下官]

1

Byeongjo․Dochongbu
Dangsang-gwan

[兵曹․都摠府堂上官]
-

Byeongjo․Dochongbu
Danghagwan

[兵曹․都摠府堂下官]
-

Seungji[承旨] 6

Sangbok[常服]

Juseo[主書] 2

Sagwan[史官] 2

Yejo Danghawan[禮曹堂下官] 1

Byeongjo Danghagwan
[兵曹堂下官]

1

Jongchin[宗親]
Munmubaekgwan[文武百官]

- Sangbok[常服]

Left/Right(1 each)

Gamchal[監察] 2 -

Euigeumbu Danghawan
[義禁府堂下官]

2 Sangbok[常服]

Military
Personnel
[軍士]

-

Sadae[射隊] -
Gap[甲]․Ju[冑]․
Byeong-gi[兵器]

Japryugi[雜類旗] 1

Usang-gungsa[右廂軍士] -

<Tabl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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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수는 기복을 갖추지 않을 수 없으니, 다만
화려한 빛깔을 쓰지 말고, 흑칠(黑漆)한 갑주를 쓰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중략)…"시위하는 장사
(將士)들이 기복을 갖추어야 마땅하다면 시복에
궁검(弓劎)을 찰 수 없고, 지금 국상 중에 있으므
로 또한 빛깔이 있는 갑주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
러니 잡색의 갑주를 쓰고 시위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칙사(勅使)를 맞이할 때
에는 빛깔이 있는 갑주를 쓰고, 시어(侍御)할 때에
는 흑칠한 갑주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83년 6월 16일)

위 기사는 1483년(성종 14) 국상(國喪) 중 중

국 사신을 접대할 때 장수의 기복 차림에 대한 논

의 중 일부이다. 시위하는 장수의 기복이란 본래

빛깔 있는 갑주라는 점을 전제로 한 논의임을 추

측할 수 있다. 이어서 살펴볼 1530년(중종 25)의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복 또한 갑옷과 투구,

즉 갑주로 이해되며, 융복과 별개의 복식으로 구분

됨을 알 수 있다. 이어 16세기 초반 중종 대의 두

기사 또한 기복은 곧 갑주를 의미함을 나타낸다.

“이번 배릉 때에 백관이 융복(戎服)으로 시위하는
것을 예조에 물었더니 ‘정희 왕후 때에는 의궤가
그러하였으나 그때에는 연제(練祭) 뒤에 배릉하였
기 때문이며, 오례의의 의주를 보니 제장(諸將)은

융복으로 시위하고 백관은 백의(白衣)를 입고 수
가(隨駕)한다 하였다.’ 합니다. 모든 일은 한결같이
예문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
하였다. "아뢴 바는 마땅하다. 다만 제장은 기복(器
服)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중종실록, 1530년 11월 9일)

이달 13일 배릉 때에 다른 장사(將士)는 기복으로
시위해야 하겠으나, 운검 선전관(雲劍宣傳官)과 내
승(內乘) 등은 아주 가까이 시위하는 사람이니, 흰
융복으로 수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기복을
갖추는 것은 예문에 실려있으나 위에서 이미 흰옷
을 입으시고 모든 의장(儀仗)을 다 흰색으로 한다
면, 병조와 도총부(都摠府)의 당상(堂上) 및 별운
검(別雲劍) 등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색채가 있
게 함은 매우 미안합니다.

(중종실록, 1530년 11월 11일)

이처럼 여러 기사를 통하여 당대 시위하는 인

원의 ‘기복’이라 함은 갑주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음

을 확인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기복은 곧 융

복으로 이해하는 용례가 보이는데, 적어도 본 연

구의 시대적 배경인 15세기 말-16세기 초에는 호

위하는 관원과 사금의 ‘기복’은 갑주와 무기 차림

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6>은 국조오례
서례 군례(軍禮) 병기도설(兵器圖說) 중 갑주에

해당하는 도설을 정리한 것이다.

Sueungap[水銀甲] Swaejagap[鏁子甲] Gyeongbeongap[鏡幡甲] Dujeonggap[頭釘甲]

Hwangdongdujeonggap
[黃銅頭釘甲]

Dudumigap[頭頭味甲] Cheomju[簷冑] Wonju[圓冑]

國朝五禮序例 軍禮 兵器圖說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Table 6> Gapju in Gunrye of Gukjo-orye-seo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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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갑(水銀甲)은 쇠로 찰(札)을 만들고 수은

을 바른 후 가죽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쇄자갑

(鏁子甲)은 철사(鐵絲)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서

로 꿰어 만든 것이다. 철찰(鐵札)과 철환(鐵環)을

서로 엮은 것은 경번갑(鏡幡甲)이라 한다. 도설이

없는 유엽갑(柳葉甲), 피갑(皮甲), 지갑(紙甲)도

제도가 같다. 두정갑(頭釘甲)은 두 가지 색이다.

하나는 청면포(靑綿布)로 만드는데, 철찰을 엮어

소조(塑造)하고 철두정(鐵頭釘)을 늘어뜨려 배열

한다. 다른 하나는 홍단자(紅段子)로 만들고, 속은

연녹피(烟鹿皮)를 사용하며 별도로 소매를 만들고

끈이 있으며 황동 두정을 박는다. 넓은 홍색 조대

(絛帶)가 있다. 두두미갑(頭頭味甲) 또한 두 가지

색이다. 하나는 청단자(靑段子)로 만들고 속은 연

녹피를 사용하며 백은색과 황동색의 두정(頭釘)을

박고 오색으로 짠 띠가 있다. 다른 하나는 홍단자

를 사용하고 넓은 홍색 조(絛)를 사용한다. 투구

는 철로 만들며 챙이 있는 것은 첨주(簷冑), 챙이

없는 것은 원주(圓冑)라 한다. 기복 또는 갑주를

입는 인원은 위와 같이 국조오례서례에서 제시

한 갑주 중 각 신분과 직책에 맞는 것을 착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의장(儀仗)

의장기(儀仗旗)인 홍문대기를 드는 20인은 청

의(靑衣)와 피모자(皮帽子), 홍개를 드는 1인은

청의와 자건(紫巾), 오방기 5인과 금․고․백택

기․시명지보․유서지보․소신지보를 드는 16인은

홍의(紅衣)와 피모자 차림이다. 인로 10인은 청의

와 자건이며 상서원 관원은 조복을 입는다. 이어

삼각기․각단기․용마기․천하태평기․현학기․백

학기 9인은 홍의와 피모자이다.

이어 취각이 뒤따르는데, 취각과 후부고취는 왕

실의 여러 의장 중 왕의 노부에만 포함된다(Lee

& Kim, 2024). 취각(대각 2, 중각 2, 소각 2)은

기복(器服)이며 이는 곧 군사 복식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갑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장마(仗馬)를 끄는 4인은 청의와 종

색립(椶色笠), 운혜(雲鞋) 차림이며 후에 반복하

여 나오는 장마를 끄는 인원도 모두 같다. 표골타

자․과․부․한․필․등․도․정․모․당․봉․작

자․용선․봉선․작선을 드는 18인에 이어 장마 4

인이 있고, 웅골타자․영자기․가귀선인기․고자

기․금자기를 드는 9인과 다시 장마 4인이 배치되

며, 이어 가서봉 6인과 벽봉기 1인이 있고, 이어

장마 4인과 금등 6인, 군왕천세기 1인이며 장마 4

인이 이어지고, 금장도와 은장도 2인이 있다. 장마

를 끄는 인원의 복식은 앞과 같으며, 이외에는 모

두 홍의와 피모자 차림이다.

은교의 2인은 자의(紫衣)와 자건을 입으며, 주

작당․청룡당․백호당․현무당 4인은 홍의와 피모

자, 은관자와 은우 2인은 자의와 자건을 입는다.

이어 은립과․금립과․금․고 6인과 장마 4인, 은

횡과․금횡과․은작자․금작자 10인이며 장마를

끄는 인원은 앞과 같고 나머지는 홍의와 피모자

차림이다. 이어 청양산 2인은 청의와 자건이다.

소여를 드는 여사 30명은 흑건을 쓰고, 자의와

학창(鶴氅), 청행등(靑行滕) 차림에 홍대(紅帶)를

하며 운혜를 신는다. 다음으로 한․필․모절․

정․은월부․금월부를 드는 10인은 홍의에 피모자

차림이며, 다시 장마 4인이 있다. 다음으로 상복

차림에 검을 찬 사복시관원이 뒤따르며, 봉선 6인

은 홍의와 피모자, 청개 2인은 청의와 자건, 작선

6인은 홍의와 피모자, 홍개 1인은 청의와 자건, 용

선 2인은 홍의와 피모자 차림이다.

(4) 여연(御輦) 및 시위(侍衛)

사금 16인은 앞서 군사복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기복을 입고 주장(朱杖)을 든다. 이어 상복 차

림의 여러 시신이 따르며, 그 뒤로 갑주와 병기 차

림의 기보대(좌우기대 2열, 보대 3열)가 이어진다.

다음은 전부고취(前部鼓吹)이다. 국조오례서례,
악학궤범에 따르면13) 전부고취와 뒤에서 등장

13) 樂學軌範, 卷之二, ｢俗樂陳設圖說｣前部鼓吹․後部鼓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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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후부고취(後部鼓吹)는 각각 집박악사(執拍樂

師) 1인, 악공 50인으로 구성된다. 관복은 성종조

의 전정헌가와 같다고 하였는데, 성종조 전정헌가

에 사용하는 악사와 악공의 복식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상복에 운검을 찬 대호군 2인이 있고, 수

정장과 금월부를 든 2인은 청의에 자건이며, 별감

40인은 흑의(黑衣)에 자건이다. 홍양산 1인은 청

의에 자건, 충의위 30인은 공복을 입는다. 은마궤

를 든 1인은 청의에 흑립(黑笠)을 쓴다.

왕의 가마인 여연을 드는 봉담 60인은 자의와

흑건, 학창, 청행등 차림에 홍대를 하고 운혜를 신

는다. 청선을 든 2인은 청의에 자건, 중추원 소속

4인은 갑주 차림에 운검을 찬다. 갑(甲)을 든 상호

군 1인과 주(冑)를 든 상호군 1인, 궁시(弓矢)를

든 상호군 12인은 모두 갑주 차림에 검을 찬다.

현무기 1인은 홍의와 피모자, 후전대기 2인은 청

의와 피모자이다. 이어 어의를 든 호군 6인, 내시부

관원, 상의원 관원, 내의원 관원은 모두 상복을 입

는다. 후부고취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음 장

의 공인 복식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

로 표기 1인이 따르며 복식에 관한 언급은 없다.

(5) 백관(百官) 및 군사

노부 행렬의 마지막은 백관과 군사들이다. 무

관인 병조와 도총부의 관원은 모두 기복을 입는

다. 승지, 주서, 사관, 예조 당하관, 병조 당하관 1

인, 종친을 비롯한 나머지 문무백관은 상복 차림

으로, 수인국서폐의 의주에서 제시한 바와 일치한

다. 이어 군사 행렬인 사대와 잡류기 1인 우상군

사는 모두 갑주 차림에 병기를 든다.

4) 공인(工人)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인국서폐의에서 전정

에 진설되는 의장은 법가노부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법가노부의 예행(禮行)에는 전정헌가(殿庭

軒架)를 진설한다.14) 왕이 이동할 때에는 노부의

고취가 연주하며, 의례 진행에 필요한 음악은 헌

가가 연주한다.

전정에 설치하는 헌가는 악학궤범 속악진설
도설 중 시용전정헌가(時用殿庭軒架)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Table 7>은 시용전정헌가에 나타난

악사 및 악공의 복식이다. 악학궤범에는 국조
오례의와 성종조(成宗朝)의 전정헌가가 함께 실

려있으나, 성종조의 전정헌가에만 복식을 포함한

상세한 해설이 달려있으므로 성종조 전정헌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앞서 노부의장의 복식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가노부 중 전부고취, 후

부고취를 연주하는 공인의 복식 제도도 전정헌가

와 같다.

협률랑 1인과 집박악사 1인으로 구성된 악사 2

인은 복두(幞頭)를 쓰며 녹초삼(綠綃衫)에 오정대

(烏鞓帶)를 하고, 흑피화(黑皮靴)를 신는다. 악공

59인은 모두 꽃을 그려 넣은 화화복두(畵花幞頭)

를 쓰며, 소화흉배(小花胸背)를 단 홍주삼(紅紬

衫)에 오정대를 한다.

악학궤범의 관복도설(冠服圖說)에서는 악사

및 악공 복식을 도설과 함께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본 성종조 시용전정헌

가에 사용된 복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두(幞頭)는 종이를 배접해서 만들며 안에는

고운 베를 붙이고, 검게 칠하며 각(角)이 있다. 악

사와 악공 모두 복두를 쓰지만, 악공의 복두는 앞

뒤와 양각에 꽃을 그린다고 하여 이것이 곧 시용

전정헌가 의주에서 확인한 화화복두(畵花幞頭)임

을 알 수 있다.

악사가 입는 녹초삼(綠綃衫)은 소매가 넓은 단

령의 형태로, 녹초(綠綃)로 만든다. 도설에는 치수

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화장의 길이가 직물의 한

폭 반이며, 품이 1척 5촌, 길이가 3척 1촌, 소매

너비가 1척 4촌이다.

악공의 옷인 홍주삼(紅紬衫)은 관복도설에 홍

주의(紅紬衣)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홍색

14) 樂學軌範, 卷之二, ｢俗樂陳設圖說｣時用殿庭軒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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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紬)로 지으며, 흉배에 모란(牡丹)을 그리며 녹

색 흉배라고 하여 소화흉배(小花胸背)가 녹색 바

탕에 모란을 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정대(烏鞓帶)는 악사와 공인이 모두 착용한

다. 오정대는 나무로 갈고리를 만들고 검은 칠을

한다. 악사는 검은 가죽으로 만들며 목이 긴 흑피

화(黑皮靴)를 신으며, 악공의 신은 별도 기록이

없다.

이와 같이 살펴본 전정헌가에 사용된 악사 및

악공 복식 구성에 해당하는 악학궤범에 관련된

도설은 <Table 8>에 정리하였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초 대일빈례 복식을 국조
오례의의 수인국서폐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 대일빈례는 태종 대 국가 의례

정비 과정을 거쳐 세종 대에 일본국사숙배의가 마

련되어 체계를 갖추었으며, 세종실록 ｢오례｣에
편제됨으로써 국가 전례로 공식화되었다. 나아가

성종 대 국조오례의로 계승되어 조선 전기 대일
외교 의례의 기본 틀로 정착되었다. 빈례 중 교린

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는 세 가지이다. 일본 국

Gongin[工人] instrument Number of people Hat Clothing Belt Shoes

Aksa[樂師]
(Total: 2)

(Hwi[徽])
Hyeob-lyul-lang
[協律郎] 1 Bokdu

[幞頭]
Nokchosam
[綠綃衫]

Ohjungdae
[烏鞓帶]

Heukpihwa
[黑皮靴]

Bak[拍]
Jipbak
[執拍] 1

Akgong[樂工]
(Total: 59)

Eo[敔] 1

Hwa-hwa
Bokdu

[畵花幞頭]

Hongjusam
[紅紬衫]

Hyungbae
with small
flowers
[小花胸背]

-

Chuk[柷] 1

Banghyang[方響] 2

Sakgo[朔鼓] 1

Geongo[建鼓] 1

Eunggo[應鼓] 1

Janggo[杖鼓] 8

Pyeonjong[編鐘] 3

Pyeongyeong[編磬] 3

Dangbipa[唐琵琶] 6

Hyangbipa[鄕琵琶] 2

Wolgeum[月琴] 2

Tungso[洞簫] 5

Piri[觱篥] 6

Daejaeng[大箏] 1

Ajaeng[牙箏] 1

Dangjeok[唐笛] 3

Hyeongeum[玄琴] 2

Gayageum[伽倻琴] 2

Haegeum[奚琴] 2

Daegeum[大琴] 6

<Table 7> Gongin costumes in Siyong-jeonjeong-heonga of King Seongjong’s reign, as depicted in Sokak-jinseol-doseol
of Akhakgwe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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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보낸 서폐를 조선 국왕이 받아들이는 수인국

서폐의, 일본 사신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인 연인

국사의, 그리고 예조가 주관하여 사신에게 베푸는

연회인 예조연인국사의이다. 이 중 두 가지는 연

회에 해당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수인국서폐의

과정 중 실질적으로 의례가 이루어지는 당일에 참

여하는 인원과 복식을 분석하였다.

국조오례의 수인국서폐의 의주에 등장하는

조선 측 인원은 다음과 같다. 의례는 왕이 중심이

되며, 집사관으로는 전교관․전의․협률랑․인의

․좌통례․우통례가 참여한다. 시신은 사관․사복

시정․예조정랑․상서원관원․사금․통사가 있다.

전악과 헌가를 연주하는 공인이 참여하며, 왕의

의장으로는 노부반장이 설치된다.

의례에 참여하는 조선 측 인원의 복식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왕은 상복인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는

데, 성종실록의 기사에 따르면 이 시기 왕의 곤
룡포는 강색(絳色)이며, 중국으로부터 사여받지

않고 조선에서 직접 지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시신은 모두 상복을 입으며 이는 곧 단령

과 사모, 품대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

인 15세기까지 ‘상복’과 ‘시복’이라는 명칭이 단령

을 가리키는 말로 혼용되었으나 수인국서폐의에서

말하는 상복 단령은 집무용 잡색 단령이 아닌 의

례용 흑단령이다.

셋째, 수인국서폐의에서 왕의 의장은 노부반장

이며 노부반장은 곧 법가노부이다. 법가노부의 가

장 선두에 위치하는 도가는 모두 상복, 즉 예복용

흑단령을 입는다. 또한 호위 관원과 사금은 기복

을 착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성종실록과 중

Hat Clothing Belt Shoes

Aksa
[樂師]

Bokdu[幞頭] Nokchosam[綠綃衫] Ohjungdae[烏鞓帶] Heukpihwa
[黑皮靴]

Akgong
[樂工] Flowers were drawn on

the front, back, and both
extended side[兩角]

-

Hwa-hwa Bokdu
[畵花幞頭]

Hongjuui[紅紬衣]
Hyungbae with small
flowers[小花胸背]

Ohjungdae[烏鞓帶] -

樂學軌範 冠服圖說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n.d.)

<Table 8> Aksa and Akgong costumes in the Gwanbok-doseol of Akhak-gwe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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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실록의 기사를 통해 본 연구 대상 시기인 15세
기 후반~16세기 초반 시위하는 인원의 ‘기복’은

융복이 아닌 갑주를 지칭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수인국서폐의에서 왕의 행차 시에는 법가

노부의 고취가 연주하며, 의례 중 연주되는 음악

은 헌가가 맡는다. 고취와 헌가에 따르는 공인의

복식은 모두 전정헌가의 제도를 따른다. 이에 악
학궤범 속악진설도설 중 시용전정헌가의 성종조

전정헌가를 기준으로 악사와 악공의 복식 제도를

우선 파악하였으며, 관복도설을 통해 세부 구성을

살펴보았다. 악사 2인은 복두를 쓰며 녹초삼에 오

정대를 하고 흑피화를 신는다. 악공은 모두 꽃을

그려 넣은 화화복두를 쓰며, 소화흉배를 단 홍주

삼에 오정대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인국서폐의에 나타난 조선 측

복식을 중심으로 15세기 대일빈례 복식의 제도와

구성을 확인하였다. 조선 초기 국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빈례․복식․음악․의장 제도

가 상호 연동되어 작동하였음을 문헌 간 교차 검

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있다.

각 참여자의 복식 구성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과 조선 측 참여자의 복식만을 다룬 점은 본 연

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양국의 사행 관련 의례

의 추가 연구를 통해 대일빈례의 체계와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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